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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평성대를 누리는 유타주     15-07-25

케리포니아 주의 6월 실업률은 5월보다 약간 낮아져서 6.4%입니다. 미국 전체의 실업률을 보면 7%가 넘는 주는3개 주인데 워싱턴 디시, 웨스트 버지니아.  그리고 네바다 주입니다. 실업률이 4% 이하의 주는 9 개 주인데 그들은 네브라스카, 노스 다코타, 유타, 버먼트, 아이오아, 미네소타, 사우스 다코타, 아이다 호,  그리고 몬타나주입니다.  특히 호황을 누리고 있는 주는 유타주입니다. 연방정부의 노동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미국 전체의 6월 실업률인 5.3%에 비하면 유타주의 실업률 3.5%는 경제학자들이 정의하는 완전 고용치입니다. 경제학자들은 4% 이하를 완전 고용으로 간주합니다. 아무리 고용상태가 좋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직장 때문에 이사를 가야 하고 그래서 잠정적으로 일자리가 없는 실업인은 언제나 4% 정도는 된다는 것입니다.

유타주의 비 농업분야의 고용인구는 작년 동기에 비교할 때 59,200 개의 일자리가 증가했습니다. 꿀벌 주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유타주는 현재 고용인구가 140만 명으로 나와 있습니다.  59,200명의 일자리 증가는 미국의 대 공황 이후 가장 많은 연간  증가라고 주 당국이 언급했습니다.  유타주의 경제호황은 일차적으로 매우 저렴한 휘발유 가격 덕분이라고 했습니다. 유타주의 휘발유 가격은 $2 상반 내지 $3 하반입니다. 즉 캘리포니아보다 평균 $1.60 정도 낮습니다.  휘발유 값이 낮으면 그만치 소비자들의 가용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모든 분야의 소비가 증가하게 됩니다. 소비가 증가하면 업체들의 이익이 늘고 그리하여 업체는 커질 수밖에 없고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하게 되는 것이지요.. 

 
10 개의 민간 실업 분야를 분석해 보면 9 개 분야에서 고용증기를 보였는데 특히 여가와 접객사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.  이 2 분야에서만 작년에 비하여 13,200 개의 직원을 늘렸습니다.  기타 전문직 분야에서도 12,300 개의 일자리가 증가했습니다. 그 외 소매, 운송업,수도 전기 천연깨스  분야에서 8,900 개의 일자리를 추가했습니다.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산업분야는 여가와 접객사업인데 이 분야는 작년 동기 대비 10.1% 증가를 보였고  정보사업 분야는 7.2% 증가, 전문직 분야는 6.7% 증가했다는 발표였습니다.
관광 산업도 괄목할 만한 증가를 보였습니다.  미국 전체에서 국립공원이 가장 많은 주답게  관광객들은 2014년만 보더라도  유타주에 2013년보다 4% 증가한 78억 달러를 사용했습니다.  78억 달러는 주의 세입으로 10억 7천만 달러를 더해주었는데 이 세입은 2013년에 비하여 5.5%나 증가한 액수입니다. 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유타주는 국립공원이 5곳이나 있습니다.  유타 주 정부 관리들은 유타경제가 식을 기미가 보이지 않느다고 하면서 각분야에서 더 많은 일자리의 증가를 점치고 있습니다. 비교적 자주 유타를 방문하는 제가 보아도 유타는 현재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 듯 합니다. 식당마다 빈 자리가 없을 정도이었습니다. 한인 관광 업체에서도 유타 관광 코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유타의 경제에 큰 보탬을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.   끝   
